
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성 평등이 많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포스터에 실루엣

만 보고서는 아직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. 성 평등에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

포스터로 표현 해 보았다.

제 4회 양성평등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결과 

☘ 금상: 김보경(디자인·건축공학부)



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두가지 범주에 묶여 하고싶은 일 또는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

많다. 여자는 조신하고 얌전한 직업을, 남자는 활동적이고 리더십있는 직업을 해야한다는

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. 이 작품은 나의 가치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묶어두지

말자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.

☘ 은상: 이정인(디자인·건축공학부)



‘성 평등’ 은 남녀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,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

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21세기는 남성이 간호사가 되고, 남성이 수행하기

어려운 업무를 여경이 도맡아 수행하며 직업에 있어서 양성성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회

로 접어들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“남자는 자고로”, “여자는 자고로”와 같이, 남녀의 역할

의무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은 남아있고, 이러한 고정관념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

를 제공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,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

관념을 탈피해야 할 것을 그리스 로마신화의 에로스와 아테나를 차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.

☘ 은상: 박현호(산업경영학부)



현대에 들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성을 갈라놓고, 개인의 

개성을 억압하는 단어들이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에게는 남녀를 뛰어넘어 고유성과 개성

이 존재합니다. 그것이 설령 ‘성’ 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정의내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

합니다. 따라서 개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단어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기를 바라는 

마음을 이 포스터 안에 담습니다. 

흔히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할 때 
성을 
바탕으로 둔 색안경을 의미한다. 남자는 

남자답게 터프해야지! 여자는 여자답게 
조신해야지! 등과 같은 편견이란 색안경
을 
쓰고 성정체성을 단순하게 정의해버리
고 
단정지어버린다. 색안경을 벗으면, 남자
든 
여자든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일 뿐, 성 
때문에
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

☘ 동상: 문성은(전기·전자·통신공학부)

☘ 동상: 이예든(기계공학부)



남성이 여성을 바라보고,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

관념만이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

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포스터는 남성으로 

표현되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로 동성 간 차이를 

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성평등이 

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☘ 동상: 김태현(전기·전자·통신공학부)


